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하공전서 ‘CFS 채용 페스타’
개최� 550여명 지원 ‘성황’
2026. 6. 24.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3일 인하공전에서 ‘CFS 채용 페스타’를 개최했다

센터 채용담당자, 지게차·오더피커 운전원, 물류 현장사원, 현장관리자 등 직무 모집
하루 4시간·주3일·주말 전담 등 유연계약직 본격 도입� 일자리 선택권 넓혀
CFS “구직자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유연한 채용 모델 지속 확대할 것”

2026. 06. 24.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3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개최한 ‘CFS 채용 페스타’를 성황리에 마
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독 채용박람회에는 대학생, 주부, 중장년층 등 총 55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모집 분야는 센터 채용담당자를 비롯해 지게차·오더피커 운전원, 물류 현장사원과 현장관리자 등 물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직무다.
CFS는 이번에도 직무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운영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구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유연계약직’을 본격적으
로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CFS는 기존의 주 5일 풀타임 근무뿐만 아니라 하루 4시간(숏타임), 주 3일, 주말 전담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대거 선보
였다. 이를 통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려는 주부층, 기존 경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중장년층, 평일 학업이나
개인 일정이 있는 구직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CFS는 구직자들이 물류 전문가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자의 상황과 필요를 섬세하게 반영한 유연한 채용 모델을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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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FS는 6월 한 달간 여주, 천안, 서울, 경기광주, 인천, 이천 등 물류 네트워크 거점을 순회하며 ‘CFS 채용 페스타’를 활발히 전
개했다. 이러한 채용 열기를 이어 오는 7월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관련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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